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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내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하여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집단에서 그 관계가 상이한지 검증하였다. 또한 두 집단에서 학업 서

열,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이

를 위해 국내 의과대학생 152명과 일반대학생 155명, 총 307명의 온라인 설문 응답을 SPSS 28.0과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두 집단에서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

계를 학업 자아개념이 매개하였으며, 학업 서열,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두 집단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

감의 관계를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으로 조절된 학업 자아개념이 매개하였다. 즉, 의과대학생 집단에

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클수록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 증가하였다. 일반대학생 집단에서는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으로 조절

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학업 서열,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의과대학생

* 본 연구는 홍세미(2022)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학업 서열에 따른 자

아존중감의 변화: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으로 조절되는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

췌, 수정한 내용임.

†교신저자 : 연규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다산관 336호

Tel: 02-705-8327, E-mail: kjyon@sogang.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4, Vol. 36, No. 2, 689-714

http://dx.doi.org/10.23844/kjcp.2024.05.36.2.689

 OPEN ACCESS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690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화

두에 오르면서 한국 사회의 과잉 교육열이 조

망되고 있다(교육부, 2023). 청소년의 학업을 

향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지만, 특히 한국은 학력주의 현상으로 학생들

이 경험하는 학업성취 압력이 크다(봉미미 등, 

2008). 대학입시에서 벗어난 대학생과 성인들 

역시 앞서 언급한 학업 경쟁에서 벗어나기 쉽

지 않다. 취업난과 전문직 선호 현상 등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대학 입학 이

후에도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대학 신입생이 호소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 및 진로 문제로 드러났

다(금명자, 남향자, 2010). 

과도한 학업 경쟁은 학업성취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및 

자아개념을 비교한 연구(김의철 등, 2004)에서 

한국 학생은 미국 학생에 비해 우수한 학업성

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자아개념을 갖

고 있었다. 서양 국가에 비해 아시아 국가에

서 학업 압력과 학업 스트레스가 더욱 두드러

지고(Lee & Lee, 2018), 한국 청소년은 자신보

다 성적이 우수한 상향 대상과 비교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한덕웅, 장은영, 2003)을 고

려하면, 한국 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

를 거둠에도 외부 압력이나 기대에 따라 스스

로에 대한 평가가 더 혹독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청소년 혹은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학업성취가 자신에 대한 인식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학령기 대상의 연구

에 비해 제한적이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에 

비해 자아개념이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대학생

에게도 이 같은 가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Mortimer et al., 1982; Orth et 

al., 2010).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자아개념의 하위 요

소 중 하나인 학업 자아개념이 일반적인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

된다. 자아개념의 삼차원적인 위계적 구조에 

따르면, 최상위의 일반 자아개념은 학업 자아

개념과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의 자아개념으

로 분류된다(송인섭, 1999). 학업 영역의 특수

한 자아개념인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상황에

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인식 혹은 평가를 의

미하며 세부적으로 학급 자아개념, 성취 자아

개념, 능력 자아개념으로 구성된다. 국내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아개념검

사의 구인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4차원의 일반 

자아개념 요인에 대한 3차원의 학문 자아개념

의 회귀계수는 .87로, 학문 자아개념이 일반 

자아개념에 대하여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인섭, 이희현, 2005). 즉,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인식하는 정도

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일반적

인 자아개념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아개념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학업성취 수

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Rosenberg 등(1995)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

련된 개념으로 자기 존중의 정도 혹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

고, Gordon(1969)은 자신의 잠재적 활동과 중

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개개인의 평가지

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이 타인에 

의해 반영된 평가이자 사회적 비교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원리를 고려하면(Rosenberg et 

al., 1995),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치 있고 사

회적으로 수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

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에 관한 자기평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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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Newman & Newman, 

1983). 특정 평가 사건이나 평가 영역의 상대

적 중요성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증진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학업성취 압력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는 학

업성취에 따라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이 민감하

게 반응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중학생 3,449

명의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

러 예측 요인 가운데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정적인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정익중, 2007).

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이라는 세 변인 간 관계

는 다음 3가지 모형으로 요약된다(Brown & 

Mankowski, 1993; Marsh & Yeung, 1998; 

Shavelson et al., 1976). 첫째, Shavelson 등(1976)

은 영역 특수적인 자아개념이 영역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이

후 Marsh와 Yeung(1998)은 이러한 상향적 영향

력을 Bottom-Up(BU) 모형으로 명명했다. 이들

은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의해 위계적으로 낮

은 수준의 학업 자아개념이 변화하며,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반 자아개념 

혹은 자아존중감도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 국가교육 종단연구의 8학년 패널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자아

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Ross & Broh, 

2000). 포르투갈 중학생 838명을 대상으로 시

행한 연구에서도 7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Alves-Martins et al., 2002). 둘째, Brown과 

Mankowski(1993)는 BU 모형과 달리 일반 자아

존중감이 학업 자아개념 또는 성취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자아존중감

을 측정하는 문항이 개인의 현재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자아존중감이 영역 특수

적 자아개념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하다고 

가정했다. Marsh와 Yeung(1998)은 이러한 하향

적 영향력을 Top-Down(TD) 모형으로 명명하였

다. 필리핀의 11~13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했고(Watkins & Astilla, 1980), 이스라엘에

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학교에 

원활히 적응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연구

가 보고되었다(Lipschitz-Elhawi & Itzhaky, 2005). 

이들 연구 모두 자아존중감이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

지막으로 앞선 두 모형을 통합한 상호순환 효

과(Reciprocal Effect; RE) 모형은 일반 자아존중

감과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 영역 특수적 자

아개념과 성취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

형이다(Marsh & Yeung, 1998). 미국의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수학 등의 과목에

서의 학업 자아개념과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두 요인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

며 RE 모형의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Guay et 

al., 2003)

국내에서는 학업성취의 결과로 형성된 학업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BU 

모형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비교 혹은 

학업적 성공이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세 모형 

중 BU 모형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Marsh 

& Yeung, 1998; Sewasew & Schroeders, 2019; 

Trautwein et al., 2006). 한국 교육은 치열한 입

시경쟁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며(정용

교, 백승대, 2011; 지은림, 2004; 최선주 등, 

2012), 부모가 자녀의 학업 서열을 또래와 비

교하는 경우가 잦아 자녀에게 학업 스트레스

가 가중되고, 학업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부정

적 학업 자아개념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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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경, 조한익, 2013). 실제로 국내에서는 TD 

모형이 입증되지 못한 연구, 즉 개인의 자아

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김종한, 2001; 

이경화, 정혜영, 2006).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5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학업

성취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영향이 확

인되지 않았다(이경화, 정혜영, 2006). 국내 다

른 연구에서도 학업 자아개념은 일반적인 자

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은 학업 자아개념을 통

해 성취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

다(박상현, 손원숙, 2019).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와의 애착보다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받아 BU 모형을 지지하였다(이경은, 이주리, 

2008). 그러나 학업성취도와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간 관계를 직접 확인한 국내 연구

는 많지 않고, 후기 청소년 혹은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가 학업 자

아개념을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는 BU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대학생의 소속 집단에 따라 BU 모

형을 구성하는 변인 간 관계, 즉 경로계수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상황 안에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인식 혹은 평가를 의미하는데(Bong & 

Skaalvik, 2003; Ferla et al., 2009), 소속 집단 

전체의 학업성취 수준이 개인의 학업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학업 우수 집단에 속

한 학생이 겪는 독특한 어려움으로서 학업 

집단 효과 혹은 큰 물고기-작은 연못 효과

(Big-Fish-Little-Pond Effect; BFLPE)를 제안했다

(김명찬, 2013; Jackman et al., 2011; Marsh & 

Parker, 1984). 학업 집단 효과란, 고성취 학업 

집단에 속한 학생의 학업 자아개념이 일반 집

단에서 동일한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에 비

해 더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 Marsh 등(1995)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

에 속한 학생은 자신의 성취를 소속 집단 평

균과 비교하면서 영역 특수적인 학업 자아개

념뿐 아니라 일반적인 자아존중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서열이 낮아지면서 예

전처럼 공부를 잘한다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

하게 되고, 부정적인 학업 자아개념이 전반적

인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

업 집단 효과는 미국 87개 학교에서 2천여 명

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Marsh, 1987)와 홍콩 

44개 학교에서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Marsh et al., 1999) 등에서도 입증되었다. 

학업 우수 학생들이 모인 집단의 구성원은 

높은 확률로 성적 하락 및 학업 실패를 경험

하게 되는데(안도희 등, 2007; 이지연, 이희원, 

2020), 이들의 좌절 경험은 일반 학생 및 학업 

부진 학생의 좌절과는 다른 심리적 양상을 보

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등학교 진학 유

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윤현식(2018)의 연구가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는데, 평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예: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일반고등

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감

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 

최우수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알뜨리

(2021)의 질적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과 주변인

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왔던 이들에게 

대학 입학 후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영역 특

수적인 학업 자아개념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

아정체감을 흔드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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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집단에 속한 대학생의 어려움에 관해 심

도 있게 살핀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며, BU 모

형에 기반을 둔 경험적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학업 우수 집단

으로서 의과대학을 선정하고,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두 집단에서 BU 모형을 개별적

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학업 집단 

효과에 근거하여 의과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

다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

념과 자아존중감,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 간 

경로별 회귀계수가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의과대학생은 최고의 입시 결과를 달성했

다는 만족감과 주변의 기대를 받으며 대학에 

입학하지만, 학년을 거듭하면서 과도한 학업

량과 규격화된 교육과정, 잦은 시험과 유급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와 소

진을 경험하게 된다(최재원 등, 2015). 구체적

으로 쿼터제(1년을 4학기로 나눈 학제), 블록

식 강의(1~3주마다 한 과목 전체를 학습하고 

평가하는 방식), 짧은 방학, 반복되는 시험 등

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 의과대학생은 끊임

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

한 성공과 좌절을 필연적으로 경험한다. 또한, 

석차를 기반으로 한 내신 성적은 유급, 졸업 

후 인턴 합격 여부, 전공과목 선택 등에도 영

향을 미친다(김은정, 2016). 이러한 이유로 이

원경과 박경혜(2020)의 연구에 참여한 의학과

(본과) 학생들은 의과대학 입학 후 학업 석차

가 하락하자, 공부를 잘하던 과거 자신과 비

교해 현재의 자신에게 실망하며 자괴감을 느

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또한 잦은 시험마

다 등수와 성적이 공개되는 것을 ‘트라우마’라

고 표현했다. 종합하면 의과대학생에게 성적 

석차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학업성취 결과 

이상이며, 석차에 따라서 학업 영역에서의 자

기 인식(학업 자아개념)과 자신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자아존중감)가 일반대학생에 비해 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이라는 특수한 

학업 우수 집단의 심리적 특징과 고충을 다양

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우월

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주목하였다. 일반

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업적 

유능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영역 특수적인 학업 자아개념이 전

반적인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국

내 최우수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 시절에 형성된 

‘시험형 인간’으로서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대

학 서열 체계의 정점에 있는 대학에 입학함으

로써 중·고등학교 시기에 1등을 하면서 누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최선주 등, 2012).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이들에게 자신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커다란 좌절로 다가왔고,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생각이 개인의 정체성

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한다. 안지영(2019)의 

연구에서도 학업 우수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

학 후 급작스럽게 학업 서열이 하락하여 이상

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간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특정 영역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때 그 사람의 자아존중감

은 해당 영역에 수반되어 있다고 하며, 그 결

과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클수록 수

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Crocker & Wolfe, 

2001). 특정 영역에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해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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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Ferris et al., 2009). 한편,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치감 수

반성 영역은 신의 사랑, 타인승인, 도덕성, 가

족의 지지 그리고 우월성의 5개 요인으로 나

타났다(이수란, 이동귀, 2008). 이중 우월성 영

역은 ‘성적’ 혹은 ‘학교에서 잘하는 것’과 관

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월성의 자

기가치감 수반성이 큰 사람은 경쟁심이 있으

며 학업적 준수함을 지각하기 위해 상당한 노

력을 기울인다고 한다(이승호, 2019). 하지만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

면, 국내의 우월성 요인과 유사한 학업적 유

능성 요인에 자기가치감이 크게 수반한 학생

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경험했다(Crocker et al., 2003; Fairlamb, 

2022).

따라서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조절효과

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수준에 따라서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

존중감의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

어, 의과대학생 A, B가 동일하게 대입 후 성

적이 떨어져 필연적으로 ‘나는 예전만큼 공부

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학업 자아개념 하락). 이 

상황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낮은 

A에게는 성적 하락 경험이 영역 특수적인 학

업 자아개념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고, 상대적

으로 자아존중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우월성 영역에서의 성

공 혹은 실패 경험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우월성의 자기가

치감 수반성이 높은 B의 자아존중감은 더 크

게 변화할 수 있다. B는 학업 성적 하락과 그

로 인한 학업 자아개념의 변화를 자신이 중요

하게 여기는 우월성 영역에서의 실패, 즉 자

신이 우월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

험으로 인식하고, 이로써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학업 자아개념과 자

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

반성의 조절효과는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의과

대학생 집단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내 최우수대학 입학생들이 학업성취 결과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던 것처럼(최선

주 등, 2012), 의과대학생도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영역이 학업 경쟁에 국한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의과대학생은 학교나 

병원 밖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대외활동

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폐쇄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이금호 등, 2012; 이원경, 박경혜, 

2020)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할 영역이 학업 

성적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대

학생은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영역이 학

업 경쟁뿐 아니라 취업 성공 경험, 자격증 취

득, 대외활동 등으로 그 영역이 의과대학생보

다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

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는 의과대학생 

집단에서만 나타나거나, 그 효과가 일반대학

생 집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성취 변인을 

‘(스스로 지각한 대학에서의) 학업 서열’로 정

의하였다. 학업 서열이란, 개인의 학업성취도 

혹은 학업능력을 소속 집단 안에서 상대적으



홍세미․연규진 /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으로 조절되는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 695 -

그림 1. 연구 모형

로 평가하였을 때 표현되는 위치 혹은 석차를 

의미한다. 본 연구가 학업 서열을 학업성취도

를 대치하는 변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국내 

대학 간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재하

며 한 대학 안에서도 전공이나 평가자에 따라 

성적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전국 단위의 표준

점수와 석차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업 서열은 고등교

육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지는 학업 경쟁

을 내포하는 표현으로, 이것이 학습자에게 미

치는 개인 내적인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예상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학생들에게 학업 

서열은 단순한 학업성취의 결과 이상의 의미

를 지니며 학업 서열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

념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영

빈, 김계현, 2009)도 위 정의를 뒷받침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개인의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두 집단에

서 개별적으로 탐색하고, 두 집단이 세 변인 

간 경로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BU 모형을 의과대학

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재검증하면서, 특

별히 두 집단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

하였다. 또한, 두 집단 각각에서 학업 자아개

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

계에 개입하는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연

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2년 1월 26일 서강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승인을 받았으며(승인

번호: SGUIRB-A-2201-04), 2022년 2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6주간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통해 국내 4년제 의과대학 재학생과 국내 4년

제 종합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을 시행하였다. 4년제 종합대학 재학생의 경

우, 예과, 의과, 한의과, 치과, 예체능 전공생

은 제외하였다. 설문을 통해 연구 참여에 동

의한 의과대학생 167명, 일반대학생 169명, 총 

326명의 응답이 수집되었고 이 중 2개의 타당

도 문항(예: 다음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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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체크해 주세요)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9명

을 제외하여 의과대학생 152명, 일반대학생 

155명, 총 307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

었다. 응답자의 평균 설문 응답시간은 약 10

분이었으며, 설문 응답을 완료하고 핸드폰 번

호를 기재한 모든 참여자에게 4,5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307명 중 최연

소 응답자는 만 19세, 최고령 응답자는 만 33

세이며, 의과대학생 집단의 평균 연령은 만 

23.9세(SD=3.3), 일반대학생 집단의 평균 연령

은 만 22.9세(SD=2.2)였다. 의과대학생 집단은 

남성 97명(63.8%)과 여성 55명(36.2%)으로 구

성되었으며, 일반대학생 집단은 남성 62명

(40.0%)과 여성 93명(60.0%)으로 구성되었다. 

대학교 전공계열의 경우, 의과대학생 집단은 

의약계열 152명(100%), 일반대학생 집단은 인

문계열 47명(30.3%), 교육계열 5명(3.2%), 공학

계열 26명(29.7%), 자연계열 18명(11.6%), 간호 

및 보건 전공을 포함한 의약계열 6명(3.9%), 

기타 4명(2.6%)이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대표하는 고교 시절 평균 표준등급(스테나인 

등급)은 의과대학생 집단 1.6등급(SD=1.1), 일

반대학생 집단 2.9등급(SD=1.3)이었다. 응답자

가 마지막으로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혹은 

전국 모의평가에서 전 과목 평균 백분위는 의

과대학생 집단 97.2(SD=1.1), 일반대학생 집단 

92.1(SD=1.3)이었다. 

측정 도구

학업 서열

응답자의 학업 서열을 측정하기 위하여 응

답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학업 서열 지표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에게 소속 대학 

전공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학업 서열 백분율

을 정수 단위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예: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 귀하의 평점평균은 

상위 몇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연구는 학업 서열을 소속 대학의 전공 집단에

서 응답자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상대적인 

학업 서열을 백분율로 기재한 수치로 정의하

고 연구 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학업 서열 백분율은 숫자가 작을수록 학

업 서열이 높고, 숫자가 클수록 학업 서열이 

낮음을 의미한다.

학업 자아개념

송인섭(1999)의 표준화된 청소년 자아개념 

진단검사를 최헌철(2010)이 대학생에게 맞게 

보완한 검사의 학업 자아개념 하위척도를 사

용하였다. 학업 자아개념 척도는 학급 자아개

념, 성취 자아개념, 능력 자아개념의 세부 하

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

된 학급이 부여되지 않는 대학생에게 적합하

지 않은 학급 자아개념 하위척도는 제외하고, 

성취 자아개념 10문항(예: “나는 내 학점을 자

랑스럽게 여긴다”)과 능력 자아개념 11문항(예: 

“나의 학습 능력은 친한 친구보다 우수하다”)

의 총 21문항으로 학업 자아개념을 측정하였

다. 총 21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최헌철(2010)의 학업 자아개념 척도 가운데 성

취 자아개념과 능력 자아개념만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조아라(2017)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학업

성취 자아개념 .91, 학업능력 자아개념 .93, 전

체 .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의과대학생

의 학업 자아개념은 .94, 일반대학생의 학업 

자아개념은 .9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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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

(1995)이 국문으로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자기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

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

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 자기가

치감 등을 포함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

일 차원의 척도이다. 전체 문항은 긍정적 자

아존중감 5문항(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

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예: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부정적 자아존중

감 문항은 역산문항으로 채점된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 계수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의과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84, 일반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87로 나타났다.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Crocker 등(2003)이 개발하고 이수란과 이

동귀(2008)가 국문으로 번안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척도(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cker 등(2003)이 개발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원척도는 타인승인, 외

모, 경쟁, 학업적 자신감, 가족의 지지, 미덕, 

신의 사랑의 7개 요인, 총 35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나 국내 자료에 기초해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이수란, 이동귀, 2008)

는 27문항의 5개 요인 구조로 타당화 되었다. 

국내에서는 학업적 유능감, 경쟁, 외모가 새로

운 1개 요인(우월성)으로 묶이며, 우월성 자기

가치감 수반성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척도는 영역 특정적이므

로 총점보다는 하위요인별로 사용되며, 본 연

구에서는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하위요

인에서 외모와 관련된 문항 1개(“나의 자존감

은 내가 내 얼굴과 생김새가 얼마나 매력적이

라고 느끼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를 제외

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어떤 과제에서 내

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는 것

은 내 자존감을 높인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

는 것은 나에게 자기존중감을 가져다준다”, 

“나의 자기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나

의 자기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과제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학교에서 잘하는 것은 나에게 자

기존중감을 준다”, “내가 학문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스스로에 대해 더 좋은 느

낌을 갖는다”, “나의 자존감은 나의 학업 성적

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과제나 기술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을 때 보람을 느

낀다”).

본 연구에서 외모 관련 문항을 제외한 근거

는 다음과 같다. 학업적 유능성과 경쟁은 상

대평가 체제에서 각 평가 사건마다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으로 여겨지나, 생득적인 개인의 생김

새는 특정 시점이 아닌 일생에 걸쳐 자아개념

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가치감

의 수반성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장혜경 등, 

2013)에 따르면, 5개 요인(신의 사랑, 도덕성, 

타인의 인정, 가족의 지지, 외모)은 미국에서 

나타난 요인과 동일하나, 한국 고등학생의 학

업 장면에서의 경쟁적 문화를 반영하는 새로

운 1개의 요인(학업성취)이 나타났다. 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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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외모 요인은 학업적 유능성과 분

명히 구별되는 특성을 보였다.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각 문항은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자기가치감이 크게 수반된 것으

로 본다. 이수란과 이동귀(2008)의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척도의 내적 일

치도(Cronbach’s α) 계수는 .88, 정은선 등(2017)

의 연구에서 측정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

반성 척도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모 관련 문항 1개를 제외한 우월

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의과대학생 .87, 일반대학생 .91로 나타

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

생 두 집단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두 집단에서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

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고, 두 집단이 세 변인 간 경로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두 집단에

서 학업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을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조절하는

지 집단별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 자아개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18)의 PROCESS macro 매개효과 

모형(model 4)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

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실시하였다. 

둘째,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선 단계에서 산출한 학업 서열, 학업 자아

개념,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경로별 회귀계

수)를 두 집단 간 비교하였다. 홍세희 등(2021)

에 따르면 표본 내 집단의 특성이 유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회귀모형을 각 

집단에 각각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이후 각 분석에서 도출된 회귀계수와 표준오

차를 집단 간 계수 차이 비교 검증을 위한 수

식에 대입하여 검정통계량(Z)을 구한다. Z분포

를 따르는 이 값의 절댓값이 기각역에 위치하

면 두 집단의 회귀계수는 같지 않다고 판단하

며, 그렇지 않다면 두 집단의 회귀계수는 같

다고 판단한다. 

셋째,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학업 서열, 학

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의 PROCESS 

macro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model 14)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모형 내 매

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전제되어야 하며 두 효

과가 모두 유의할 때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 것이 권장된다(정선호, 서동기, 2016; 

Preacher et al., 2007). 따라서 일반대학생과 의

과대학생 집단 중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모

두 유의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트스트랩 기

법을 통해 표본을 5,000회 반복 추출하고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어 조절변수인 우월성의 자기가치

감 수반성의 특정값(평균, 평균±1SD)을 선택한 

후 이들 값에서 상호작용항의 조건부 간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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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학업 서열 - -.426** -.219** -.206*

2 학업 자아개념 -.534** - .662** .409**

3 자아존중감 -.222** .595** - .277**

4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004 .247** .123 -

의과

대학생

(N=152)

평균 36.894 3.530 2.990 5.505

표준편차 27.174 .667 .537 .813

왜도 .528 -.192 -.465 -.086

첨도 -.812 .413 -.350 -.486

일반

대학생

(N=155)

평균 30.677 3.749 3.059 5.429

표준편차 24.608 .742 .591 1.040

왜도 .946 -.538 -.758 -.884

첨도 .199 -.326 .064 .498

주. **p<.01. *p<.05.

주. 상관행렬에서 좌하단에 표시된 수치들은 의과대학생 집단의 척도 간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우상단에 

표시된 수치들은 일반대학생 집단에서의 척도 간 상관계수를 나타냄. 

주. 본 연구의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이수란과 이동귀(2008)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의 우월성 자기가치감 수반성 하위영역에서 외모와 관련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측정한 변인임.

주. 학업 서열 백분율은 숫자가 작을수록 학업 서열이 높고, 숫자가 클수록 학업 서열이 낮음을 의미함.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과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

제를 최소화하고 조절효과에 대한 해석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변인을 평균중심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의과대학

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은 학업 서열 변화, 학

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

였고,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는 상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 자아개념은 자

아존중감,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은 학

업 서열 변화,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우

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서열 변화, 자

아존중감,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학업 자아

개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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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과대학생 일반대학생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학업 서열 36.894(27.174) 30.677(24.608) 2.100*

학업 자아개념 3.530(.677) 3.749(.742) -2.691**

자아존중감 2.990(.537) 3.059(.591) -1.073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5.505(.813) 5.429(1.040) 0.714

주. **p<.01. *p<.05

표 2. 소속 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변수 집단
비표준화계수

β t p
95% 신뢰구간

B SE 하한값 상한값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학업 자아개념)

학업 서열
의과대 -.013 .002 -.534 -7.73 .000 -.017 -.010

일반대 -.013 .002 -.426 -5.82 .000 -.017 -.009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자아존중감)

학업 서열
의과대 .003 .002 .134 1.737 .085 -.000 .006

일반대 .002 .002 .077 1.144 .255 -.001 .005

학업 자아개념
의과대 .529 .061 .666 8.642 .000 .408 .650

일반대 .553 .053 .695 10.379 .000 .448 .659

표 3. 소속 집단별 경로계수 추정

통계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의 충

족 여부를 확인하였고,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05). 

더불어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이 주

요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학업 서열(t=2.100, p<.05)과 학업 자아개념

(t=-2.691, p<.01)은 소속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고, 자아존중감과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별 매개효과 검증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학업 서열은 학업 자아개념을 유의하게 예측

하고(B=-.013, p<.001), 학업 자아개념은 자아존

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529, p<.001). 

학업 서열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며(B=.003, p=.085), 직접효과 검증

을 위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여(B=.003, CI[-.000, 

.006]) 학업 서열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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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효과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의과대학생

총효과 -.004 .002 -.008 -.001

직접효과 .003 .002 -.000 .006

간접효과 -.007 .002 -.010 -.004

일반대학생

총효과 -.005 .002 -.010 -.002

직접효과 .002 .002 -.001 .005

간접효과 -.007 .002 -.011 -.004

표 4.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의과대학생 일반대학생 검정통계량

B SE B SE Z

학업 서열 → 학업 자아개념 -.013 .002 -.013 .002 -.180

학업 자아개념 → 자아존중감 .523 .061 .553 .053 -.375

학업 서열 → 자아존중감 .003 .002 .002 .002 .365

표 5.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의 회귀계수 차이 비교 검증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대학생 집단에서도 학업 자아개념은 학

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

였다. 학업 서열은 학업 자아개념을 유의하게 

예측하고(B=-.013, p<.001), 학업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553, 

p<.001). 학업 서열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B=.002 p=.255), 직접효

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상

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여(B=.002, 

CI[-.001, .005])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의 집단 비교(회귀계수 차이 비교)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비교 검증을 위하여 

두 집단의 매개효과 검증단계에서 산출한 경

로별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수식 1(홍세희 등, 

2021)에 대입하여 검정통계량(Z)을 구하였다.


 

수식 1. 두 집단의 회귀계수 차이 비교를 위한 검

정통계량

유의수준 .05에서 Z분포를 따르는 위 검정

통계량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을 때 

기각역에 위치한다고 판단하며, 검정통계량의 

절댓값이 1.96 이상이면 두 집단의 회귀계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

한다(홍세희 등, 2021). 두 집단의 계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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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t p
95% 신뢰구간

B SE 하한값 상한값

의과대학생 집단(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상수 2.971 .036 83.253 .000 2.900 3.041

학업 자아개념(A) .462 .054 8.631 .000 .356 .569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B) .006 .045 .138 .891 -.084 .096

A*B .137 .060 2.297 .023 .019 .256

일반대학생 집단(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상수 3.058 .038 80.910 .000 2.983 3.132

학업 자아개념(A) .526 .055 9.623 .000 .418 .634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B) .005 .038 .128 .898 -.071 .081

A*B .004 .037 .097 .923 -.070 .077

표 6. 집단별 조절효과 검증

모든 관계에서 두 집단의 경로계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별 조절효과 검증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자아개념과 우월

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상호작용항은 자아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B=.137, p<.05). 또한 상호

작용항의 투입으로 모형의 R
2은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절효과가 검증되

었다(R2=.022, F=5.274, p<.05).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자아개념과 우월

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상호작용항은 자아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 

.004, p=.923). 또한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모

형의 R2이 증가하지 않으므로(R2=.000, F=.010, 

p=.923), 일반대학생 집단의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Preacher 등(2007)의 권고에 따라, 조절된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연구 모형 내 조절

효과를 선행적으로 검토하였다(표 6). 그 결과,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우월성

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수준에 따라 유의하

게 변화한, 즉 조절효과가 확인된 의과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고,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표 7).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

감 간 작용하는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에

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의해 조절

된 매개효과 지수는 부트스트랩 95% 신뢰구

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전체 모형에서 

조건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8). 즉,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우월성의 자기가

치감 수반성이 클수록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

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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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성 자기가치감 수반성 조건부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

Boot 하한값 Boot 상한값

Mean-1SD(-.813) .005 .002 .001 .009

Mean .007 .002 .004 .010

Mean+1SD(+.813) .008 .002 .005 .011

표 9.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특정값에서 조건부 간접효과(의과대학생)

변수
비표준화계수

t p
95% 신뢰구간

B SE 하한값 상한값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학업 자아개념)

상수 .491 .079 6.234 .000 .335 .647

학업 서열 -.013 .002 -7.733 .000 -.017 -.010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상수 2.876 .066 43.425 .000 2.745 3.007

학업 서열 .003 .002 1.692 .093 -.000 .006

학업 자아개념(A) .522 .064 8.174 .000 .396 .648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B) -.007 .046 -.146 .884 -.097 .084

A*B .131 .060 2.197 .030 .013 .249

표 7.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의과대학생)

Index SE Boot 하한값 Boot 상한값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002 .001 -.000 -.004

표 8.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의과대학생)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평

균중심화 이전에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

작용변수 간 VIF 값이 46.627~50.729로 매우 

높은 범위로 나타났으나, 평균중심화 이후 VIF 

값이 1.054~1.160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심화된 평균 및 평균±1SD 값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값이 커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의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9). 또한, 평균 및 평균±1SD 값의 신

뢰구간에는 모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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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효과(의과대학생)

조절된 매개효과의 조절양상을 명확히 이해

하기 위해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

계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효

과를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을 평균±1SD 값(각 Low, 

High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를 살펴보았는데,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

성이 증가할수록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의 정적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생 152명과 일반대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에서 학업 서

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두 집단이 세 변

인 간 경로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

였다. 또한, 학업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을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조절하는지 집단별로 검증하였다. 

의과대학생 집단과 일반대학생 집단 각각에

서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 

사이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선행연구를 통해 

초․중․고등학생 집단에서 확인된 학업 서열

과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후기 

청소년이자 초기 성인 학습자인 대학생 집단

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영역의 특수한 자아개념이 학습자의 전

반적인 자아존중감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학업 자아개념의 상향적 영향력 모형(Marsh & 

Yeung, 1998)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인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국내 대학생들은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입을 위한 상대평가 과

정에서 타인과의 비교에 지속해서 노출되었기

에(이민영 등, 2019), 고등학교에 비해 학업 분

위기가 덜 경쟁적인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상

대평가와 타인 비교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취업

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 대학생들에게 학업 성

적은 자신의 직업 및 삶의 형태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따라서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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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속 집단 내 경쟁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평가하며, 이러한 비교 행위가 

학업 자아개념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 대하여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을 시행한 결과, 세 변

인의 관계에서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 간 경로계수가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클 것으로 가정했으나, 유의미한 차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본 연구의 일반대학생 

집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교 및 대학 학

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는 사

실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일반대학생 집단은 의과대학생 집단과 뚜렷이 

대조되는 학업적 특징을 보이지 않아 BU 모

형의 각 경로에서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혹은 의과대학생에게는 ‘국내 최상위 대학 

재학생’이라는 후광효과가 학업 집단 효과를 

상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후광효

과(Halo Effect)란, 대상의 부분적인 속성에서 

기인한 인상으로 인해 다른 측면이나 전체적

인 평가에 영향을 받는 일반화 경향을 의미하

는데(Nisbett & Wilson, 1977), 학업 장면에서 

후광효과는 소속 학교의 사회적 평판이나 평

균 학업성취 수준으로 인해 소속 학생의 성취

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김희란, 이진희, 2017). 만 15세 참여국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

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대체로 학업 우수 집단에 속한 학생이 경험하

는 학업 집단 효과보다는 후광효과의 영향이 

큰 독특한 국가로 분류되었다(Marsh & Hau, 

2003). 또한, Seaton 등(2009)은 한국에서 학교 

평균이 높은 학교에 다닌다는 특권과 일종의 

후광효과가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더 영향

을 미친다는 특수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위 

결과의 배경으로 지적하였다. 

국내 의과대학생은 입학 전부터 주위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훗날 획득할 직업적 명예 

및 경제적 여유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학에 

진학하는데(안도희 등, 2007), 이는 소속 집단

의 명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한 국내 연구

에서 의과대학생은 수면과 휴식, 여가 활동 

기회 영역에서 삶의 질이 일반대학생보다 유

의하게 낮았지만, 경제적 자원,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얻을 기회 영역에서는 일반대학생보

다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였다(민성길 등, 

2000). 이를 고려하면 학업 성적이 하락했음에

도 불구하고 최상위 대학에 진학했다는 자부

심,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는 사실, 안

정적인 직업과 보수에 대한 기대감 등이 의과

대학생의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보호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

하면, 의과대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대학 

진학 후 학업 서열이 더 낮아지고 학업 집단 

효과에 더 취약할지라도 이들의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호하는 요인(예: 후광효과) 등이 존재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의과

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 사이에 주요 변인 

간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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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 간 학업 자아개념

을 통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매개

된 조절효과는 의과대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

였고,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

감 수반성이 클수록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

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

가하였다. 일반대학생 집단에서는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수준이 증가해도 학업 자

아개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

지 않았다. 두 집단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

한 이유는 의과대학생의 경우 학업 영역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거나 확인받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의과대

학생은 학교나 병원 밖에서 대인관계를 형성

하거나 대외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폐

쇄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이금호 등, 2012; 이

원경, 박경혜, 2020). 따라서 자신의 가치나 우

월성을 확인하는 영역이 교내 성취 활동이나 

학업 서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의과대학생이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

성 수준이 높아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면서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의과대학에

서는 교내 성적 외 다른 선택지를 갖기 어렵

다.

반면 일반대학생이 우월성을 확인하는 영역

은 학업 서열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일반대학생은 교내외 대인관계 및 연애, 

세미나, 인턴십,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해외

연수 등 여러 영역에서 역량을 인식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백상현, 2020).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준비하는 ‘취업 8대 스펙’에는 학

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

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경험이 포함되어(유

재희, 2014), 일반대학생은 교내 성적 외에도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영역이 다양하다. 즉,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일반대학

생은 만족스럽지 않은 학업 성적을 얻어 그로 

인해 학업 자아개념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

더라도, 대외활동이나 기타 영역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

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의과대학생과 일반대

학생이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세부 영역

에 있어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 현장에 시사하는 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

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면 중․고등학생에게 평가

적 사건이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선행연구를 통

해서 이러한 영향력이 꾸준히 검증되어 왔다

(김정원, 김옥인, 2007; 정익중, 2007).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기 청소년이자 초기 성인기

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도 중․고등학생과 마

찬가지로 사회적 평가 및 학업 경쟁의 결과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일반적으로 청년기의 개인은 비교적 안

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으

나(Orth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

년이자 초기 성인기의 학습자가 속한 환경 내 

특정 상황들(예: 대학 성적 하락)이 이들의 자

아개념은 물론,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담자는 낮은 

학업 서열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



홍세미․연규진 /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으로 조절되는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 707 -

생 내담자에게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

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Kernis(2003)는 자아존

중감과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이 모두 높은 경

우를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

은 높지만 불안정한 경우를 ‘손상되기 쉬운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는데, 안정적인 자아

존중감은 특정한 평가적 사건이나 환경적 변

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상담자는 손상되기 쉬운 자아존중감을 

지닌 대학생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현재 및 이전 

학업성취도, 학업 서열 변화, 소속 전공의 면

학 분위기 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과 관련 스

트레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내담자

가 소속 집단 내 상대평가 결과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비하하지 

않는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우월성에 자아존중감

이 크게 수반된 학업 우수 학생은 학업 자아

개념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때, 자아존중감 또

한 손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대학생은 

성취나 우월성을 저해하는 실수와 실패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조영아, 하정

희, 2018). 그러나 이들이 학업적 유능성을 추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

구하고, 소속 집단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우

월함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

다. 이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

한 자아개념과 그로 인한 자아존중감이 일반 

학생에 비해 절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

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단축형 다면적 인

성검사와 자아존중감 검사를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질수록 단축형 다면적 인성검사의 

Hs, D, Pd, Mf, Pa, Pt, Sc, Si 척도가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김진희 등, 2011). 우월성의 자

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학업 우수 학생에게

는 낮은 학업 자아개념으로 인한 자아존중감

의 변화, 부정적 정서,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이 

더욱 심화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관심과 적절

한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 입학 후 학업 서열이 

하락한 학업 우수 학생과 의과대학생을 위한 

심리적 조력의 필요성을 시사한 면에서 의의

가 있다. 특히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의과대학생이 경험하는 낮은 학업 서열

은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적이 하락

한 학업 우수 학생들은 교사나 부모로부터 

‘잘하던 아이니까 알아서 잘 극복하겠지’라는 

무관심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잦다(황매향 

등, 2009). 또한, 일부 의과대학생은 낮아진 자

아존중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적응적이고 자

기애적인 대처방식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진희 등, 2011), 이들을 위한 인지 및 정서

적 지원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수준이 

높은 학업 우수 내담자를 대할 때 그들이 처

한 환경적 특수성과 심리적 취약성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상담자는 내담자의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지금까지 학업

에 집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수 있고, 

학업 자아개념이 내담자의 중요한 자아개념의 

일부라는 점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고성

취 집단에 진학한 내담자는 높은 확률로 학업 

서열이 하락하고 학업 자아개념도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다. 이때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

성 수준이 높은 내담자는 자아존중감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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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자는 내담자에게 학업 집단 효과 관점에서 자

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내담

자에게 우월성 외 자아존중감이 수반되는 기

타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하게 하거나, 우월성

과 관련된 다른 발달 목표를 제안하여 내담자

의 자아존중감이 학업 서열 하락으로 인해 크

게 영향받지 않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일반대학

생 모집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온라인 커

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대

학생 집단의 연구 결과가 국내 일반대학 재학

생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

구에서 일반대학생 집단의 고등학교 내신 표

준등급의 평균은 2.9등급,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는 92.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교 및 

대입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고 있어 의과대학생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교 

시절과 현재의 학업성취도가 이보다 더 낮은 

일반대학생의 경우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

념,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 스크리닝을 시행하여 학업 

우수 학생과 구분되는 일반 학생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횡단 설계를 사용하여 학업 서열과 학

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를 

입증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종

단연구를 통해 얻은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BU 모형을 입증한 미국의 선행연구도 있었지

만, 본 연구는 종단연구 혹은 실험설계를 사

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는 특히 

학업 집단 효과의 문제가 보고되는 학업 우수

자들을 대상으로 종단 자료를 수집하여, 세 

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월성의 자기가치

감 수반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업 서열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주관적 성적평가 도

구는 연구대상자의 왜곡에 따른 오류 가능성

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내 초․

중․고등학교에서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학

교는 학교와 전공, 교수자마다 일관되지 않는 

성적평가 체계를 지니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연구 대상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학업 서열을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넷

째,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대학생 집단은 남

성 62명(40.0%)과 여성 93명(60.0%)으로 구성된 

데 반해, 의과대학생 집단은 남성 97명(63.8%)

과 여성 55명(36.2%)으로 구성되어 성비의 편

중이 두드러졌다. 즉,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성

차에 따라 상이한 응답 경향성이 나타났을 가

능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

의 한국판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이수란, 이

동귀, 2008)의 우월성 하위영역을 활용하였는

데, 이중 외모와 관련된 1개 문항을 제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생득적이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의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외모에 관

한 문항이 학업적 유능성 및 경쟁을 측정하는 

문항과 구별된다고 가정했으나, 이와 관련하

여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을 실시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추후 국내 대학생의 상황을 반영

하여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척도를 보완하고, 

그 하위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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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mpirical associations between academic ranking, academic self-concept, the 

contingency of self-worth based on superiority, and self-esteem among South Korean medical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academic 

self-concept was a significant mediator between academic ranking and self-esteem. Furthermore, this 

mediation model was moderated by contingency of self-worth (superiority). The study utilized responses 

from 307 university students,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8.0 and the PROCESS macro version 4.0. The 

findings indicated that academic self-concep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ranking and 

self-esteem in both group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path coefficients relating 

to academic ranking, academic self-concept, and self-esteem between the two groups. Notably, the 

mediation of academic self-concept, moderated by the contingency of self-worth (superiority), was only 

significant among medical school student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edical school student, Academic ranking, Academic self concept, Self-esteem, Contingency of self-worth 

(Supe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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